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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식 기자  최종 기사입력 2022-11-08 15:19

남해관광문화재단, '남면 만수무강 마을 바래길' 개통식 가져

남면 바래길 3개 코스 완주 시, 남면바래길 완보 배지 증정

남해군, 남면 만수무강 바래길 전경<제공=남해군>

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6일 '남면 만수무강 마을 바래길'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.

군에 따르면 이번 개통된 남면 만수무강 마을바래길은 총 길이 2.6km로 주민들이 걷기 편하도록 설계됐

다. 

길지 않은 코스지만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된 당항리 느티나무와 죽전 비자나무 등 남면을 대표하는 노

거수들을 만나고, 건축된 지 80년이 넘은 당항교회를 지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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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린트 취소

아울러 남해에 유일하게 남은 향약 율곡사를 지나 최근 신흥관광지로 급부상하는 남면소재지를 지나 출

발지인 면사무소 뒤뜰로 돌아온다. 

마을바래길을 위해 기존 바래길 큰 매력 중 하나였던 캐릭터 배지도 제작됐다. 

남면 만수무강 마을바래길은 수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당항리 느티나무를 모티브로 제작됐다. 

남면에 조성된 바래길 3개 코스를 모두 걸으면 증정받을 수 있는 '남면바래길 완보배지'까지 선보였다. 

완보 배지는 기존 바래길과 마찬가지로 바래길 전용 스마트폰 앱을 구동시키고 걸어서 완보인증을 받으

면 해당 면사무소나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. 

한편 13일 오전 9시에는 마을바래길의 두 번째 코스인 서면 삼별초 마을바래길 개통식이 서면사무소에

서 진행될 예정이다. 

남해=김정식 기자 hanul300@

javascript:print();
javascript:window.close();

